
친부모의 심정으로 

 

주체６１(１９７２)년 ９월초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갈로 된 갖가지 모양의 솜옷견본들을 보아주시였다. 

그것으로 말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훌륭한 솜옷을 입히시려 몸소 보내주신 솜옷을 견본으로 하여 

만든것이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가지고온 솜옷견본들을 보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이윽하여 유치원어린이솜옷을 보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소매끝은 뜨개천으로 하는것이 보기도 좋고 눈도 안들어가고 더 좋은것 

같다고 하시며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아이들이 입을 솜옷에 한점의 찬바람이라도 스며들세라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다심하신 은정에 일군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하루에도 몇차례씩이나 솜옷생산정형을 

알아보시고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이처럼 따사로운 품속에 우리 인민들과 온 나라 어린이들이 

안겨산것이다. 

 


